
2024년 11월 17일 

들어가는 말 

다윗의 삶을 떠올릴 때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듯이 기드온 하면 기드온과 300

용사의 이야기가 가장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라는 소제목만 보면 기드온이 

대단히 용감한 용사같지만, 사실은 그와 정반대의 인물이 바로 기드온 이었습니다. 

본말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곳은 상수리나무 아래였습니다. 당시에는 박해자들로 인해서  

대로는 텅 비고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니며 산에 숨어 지내던 때였습니다. 기드온도 자신만의  

안전한 은신처가 있었을 텐데, 거기서 나온 이유는 밀을 타작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밀  

타작을 하다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발각되면 곡식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빼앗길 수 있었기 때

문에 포도주 틀을 이용해서 조심스럽게 밀을 타작하려고 안전지대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첫번째 비결이 있습니다. 큰 용사로 쓰임 받으려면 자기만의 우물을 떠나야 합니다. 누구나 자기

만의 안전한 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물에 계속 있다 보면 우물안의 개구리가 됩니다. 두려움

은 우리를 우물안에 가두고, 우리의 시야를 더욱 좁고 어두운 방향으로 이끕니다. 우물안의  

개구리와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용사와 같은 삶,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

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큰 용사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약속이자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 안에 있는 잠재력

을 보고 계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모르고 살아가지만, 창조주 이신 하나님을 

만나면 내면의 잠재력이 마침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셋째, 큰 용사로 쓰임 받으려면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내 형편과 처지를 생각하지 말고,  

전적으로 아멘으로 부르심에 순종하십시오.  

맺는 말 

큰 용사로 쓰임 받는 비결은 자신만의 안전한 우물에서 나와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 큰 용사를 만들기 위해서 불확실함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불확실성을 더 크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리를 크게 만드시기 위함 입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그 안목을 받아들이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이루어 

집니다. 기드온에게서 배운 큰 용사로 쓰임 받는 비결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도 그리스도의  

군사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여러분 만의 안전한 우물은 무엇입니까? 그 우물을 벗어난 경험이 있다면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께 쓰임 받는 3가지 비결 중에 여러분의 경험과 일치되는 부분이 있으신 가요?     

3. 함께 나누고 싶은 감사의 제목 및 기도 제목은 무엇인가요? 

     “큰 용사로 쓰임 받는 비결” (사사기 6:11-16)  



예배로의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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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          도 

 정경일 집사  

3부:   김완경 집사 

수요:  정수 데호스 집사 

 
 중보:  Wilbur Moore, Raymond Dumas, Conard Goering, Mack Horne, Rick Dollar, 

            William Ellis, Ken Adkins, Tom Bayliss, Don Edwards, Ricky Mendoza,  

            William Dungey, 숙자 나이트, 박지영, 안순행, 엄기추, 오세규, 엔젤라 프레이터,  

            정 이스트맨, 이수연, 이희진, 손수지, 은경 닉스, 에이플 자쿠벡 

 

1부/3부:  송경원 목사 

 

1부: 남궁곤 목사 / 3부: 주일 3부 찬양팀 

 

1부:  정경일 집사 / 3부:  김완경 집사 

                                          

1부: 찬양대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 거룩하신 하나님”   

3부: 찬양대 “감사드려”        

                    
 
 

사사기 6:11-16 
 
  
  
“큰 용사로 쓰임 받는 비결” 

 
 
송경원 목사 
 

1부/3부: “선한 능력으로” 

 
 

송경원 목사 

  권태운 은퇴 안수 집사 

연합:  유년부, 학생부 

수요:  추수감사절 

 24시간 기도 핫라인: 남궁곤 목사 (253-753-8310), 초원 담당 목사 및 목장 목자/목녀 

  

  

  

  

  

  

  

  

  

  

1.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추수감사주일 연합 예배: 11/24(주일) 오전 10:30 (1부 한어부 예배-오전 7:30) 

침례식과 함께 추수감사주일연합예배를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고, 예배 후 추수감사절 음식으로 

체육관에서 친교를 나눕니다. 한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터키를 가정에서 구워 올 수 있는 분 모집 (11/20 수요예배 후, 교회 체육관에서 터키 픽업). 

3. 하나님의 VIP 4기 개강: 11/17(오늘), 11/24, 12/1, 12/8 오후 1:30, 새가족 환영반 

4. MPG  월간 기도회: 11/22(금) 오후 7시, 본당 

5. 목자목녀 모임: 11/23(토) 오전 7:30, 안디옥 성전  

6. 블레싱스쿨 가을학기(10주)와 제자훈련 3단계(5주), 그리고  마더와이즈(7주)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7. 2025 튀르키예 단기선교(5/12-23) 팀원 모집이 완료되었습니다. 2025년 여름단기선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도네시아 단기선교(7-8월 중), 일본 단기선교(8-9월 중)  

8. M52 구제헌금 신청: 교회 안에 어려운 성도가 있다면 목장 목자와 담당 사역자에게 추천해  

   주시길 바랍니다. 

9. 성탄절 헌화: 강단을 장식할 포인세티아 헌화를 원하는 분은 로비의 신청서에 서명 바랍니다. 

    헌화한 금액의 절반은 라티 문 성탄선교 헌금으로 남침례교 해외선교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화분 한 개당 $20). 

10. Youth 겨울 수련회: 12/29-31(주일-화), Lake Retreat (문의: James 전도사) 

      ※ 회비: $90(11월 말까지), $100(12/1-15까지), $120(12/16부터), 형제당 $10 할인  

11. 주일오찬 주방 봉사: 11/17 : 잠비아A(정수데호스), 캄보디아(김성헌)    

    11/24 :  추수감사주일 오찬(여선교회)     |    12/1 :  라오스(순복바셀로나), 태국(장형식)  

12. 남선교회 연합 송년회 : 12/14(토), 오후 5시, 안디옥 성전   

13. 2024년 새가족 환영회 : 12/15(주일), 오후 4시, 안디옥 성전 
  

|  행정사역 
 
1. 데이케어 파트타임 교사 모집 (문의: 이종열 원장). 

2. 천국환송예배: 기 호프맨 성도 – 11/26(화), 오전 10시, 마운틴뷰 장례식장 Aspen 채플                   

3. 사역자 동정: Leah An 전도사 휴가(11/21-23) 

4. 임시제직회: 12/7(토) 오전 7:30, 본당. 안건-기도원 매각 및 본당 LED 스크린 설치 건 

5. 75세 이상의 성도님 가운데 우리교회(TFBC)에서 1년 이상 임명집사로서 섬겼던 분은 로비  

     사인업 용지에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 교회창립 50주년을 맞아 교회를 위해 헌신하신 은퇴 임명집사들께 감사드리기 위함. 

수요찬양팀 

정수 데호스 집사 
 

“십계명 (9)” 

출애굽기 20:1-17 
 

송경원 목사 

찬양과기도 

대 표 기 도 

성 경 말 씀 

말 씀 선 포 


